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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도시의 거대화로 보기 힘들어진 생물이 많습니다. 대표 생물이 제비가

아닐까 합니다. 제비가 점차 도시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새에게 필요한 은신처와 먹이,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트는 제비의 특성상 아파트 증가로

인해 주택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도 문제입니다. 집을 만들 때 물과 흙,

풀을 섞어 만들어야 하는데, 콘크리트 도심에서 흙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도시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물도 발견하기 어렵지만, 최근 공원에 만들어진 작은 연못, 실개천 등

친수 공간이 도시에 사는 생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남산 근처에서 제비집을 발견하신 분은

연락주세요(02-3783-5995~6).

제비들이 덩치 큰 새매를 쫓아내고 있다.

새매

남산에서제비를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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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제비 삼형제?

비교적 까다로운 서식 조건에서 사는 제비가

남산에 있을까요? 조사 자료에 의하면

1986년~1995년까지 남산에서 발견됐으나

2005년~2009년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남산의 새 시민모니터링단’이

활동하면서 1~2마리씩 다시 만날 수 있었고

2021년 6월 처음으로 남산에서 어린 제비

4마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필동의 주택가에서

번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어미 제비 (약 18cm)

(주둥이 위아래가 붉은 밤색)

(주둥이 선이 노랗다)

어린 제비

먹이 달라고 조르는 새끼성조(成鳥)와 유조(幼鳥)

엄마를 기다리며~ 엄마, 나두나두~ 엄마, 나두나두~

제비는 여름철새로 4월경 남산에 도착, 8월까지 살다 9월에

따뜻한 남쪽으로 돌아갑니다. 흐린 날이나 비가 온 후 20여

마리의 제비가 한남 야외식물원에서 날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천적인 새매가 어린 제비를 잡으려 할 때 집단으로 새매를

쫓아내는 모습도 가끔 보입니다. 진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냐고요? 관심은 눈을 확대경으로 만듭니다. 보면 애정이

생기고, 귀소본능이 있는 제비를 매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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